
 

2007 년 사업계획 

1. 초중고 학원축구 리그제도 강화 

2006 년 ‘공부하는 축구 선수' 육성 원년을 선포한데 이어,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경기를 

하는 리그 제도를 정착시킨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에 대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우선 실시토록 건의하고, 이 축구장을 리그대회에 활용토록 한다. 선수별 

개인 기록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리그 운영과 선수들의 진학에 활용토록 한다.  

가. 2006 년도부터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학원축구의 대회방식을,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경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나. 리그대회 인프라 확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함. 

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초중고 학원 축구 리그대회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다. 리그대회 방식 조정 : 학원팀들의 이동거리의 단축을 위해 리그대회의 권역 조정을 추진함. 

또한, 전국대회와 리그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대회와 리그대회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리그일정 조정 추진  

라. 행정력 강화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현재 전국대회의 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의 리그대회 출전 확인서로 대체하기 위해 선수별 리그 경기 결과를 

본격적으로 전산화함. 또한, 체계적인 리그대회의 운영과 전산화를 위한 전문 인력 파견을 

추진함.  

라. 중등 및 고등 왕중왕전 실시 : 전국대회 3 회 출전 제한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중등과 

고등의 연말 왕중왕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3 회 출전 제한의 예외로 승인받아 

2007 년에 중등 및 고등의 연말 왕중왕전을 최초로 개최함.  

 

2. 성인 축구의 1 부ㆍ 2 부 ㆍ 3 부 디비전 시스템 구축 

K3 리그를 출범하여 엘리트 축구와 생활축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가. 엘리트 축구와 생활 축구의 만남 - K3 리그 출범 

1) K3 코니그린컵에 출전했던 우수팀과 생활축구연합회에서 추천받은 우수직장팀을 대상으로 

3 부 리그격인 K3 리그를 출범하여 시범리그를 운영하겠음. 



 

2) K3 리그는 수도권리그, 중부리그, 영남리그, 호남리그 등 4 개 권역 리그를 목표로 하며, 1 개 

권역은 최소 8 팀에서 최대 16 팀을 기준으로 함. 

3) 2007 년은 시범연도임을 감안하여 권역별 팀 수와 분포도에 따라 일부 권역의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1 개 권역리그 이상 실시를 목표로 함. 

4) K3 리그가 정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내셔널 리그와 승강제를 추진함. 

나. 승강제의 보완과 지속  

1) 내셔널 리그가 프로 2 부 리그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팀들이 경기력 향상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추진함.  

2) 2007 년 우승팀이 2008 년에 승격을 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함. 

단, 내셔널리그의 모든 팀들이 승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연맹은 일정 

시점(예: 2007 년 5 월)까지 팀들의 승격 가능 여부를 서류 접수 후 사전 점검하며 결정사항에 

대해 실행하지 팀에 대한 제재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수립하겠음.  

3) 협회, 프로, 내셔널 리그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인축구 디비전 시스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인 축구 디비전 시스템 구축의 장단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 

다.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  

1)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 문화관광부,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나 공기업도 

프로구단에 출자 혹은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과 개정이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하여, 내셔널 리그 팀들이 프로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2) 은행법 개정 : 장기계획을 가지고 금융팀이 많은 여타 프로종목단체와 연계하여, 은행업 외에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은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심이 

많은 은행들의 창단을 유도함. 

3) 체육시설 관련법 개정 건의 : 프로연맹 및 각 구단과 연계하여, 프로축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축구 훈련장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 기준을 인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구단이 홈 

경기장을 소유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개정 추진. 

4) 프로 경기장 사용에 대한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프로구단이 장기적으로 경기장 운영권을 

지자체로 위임 받아 운영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운동장 

사용료, 입장권 수익,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추진함. 

 

 



 

3.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등 각급 대표팀 우수 성적 확보 

올해 가장 큰 사업인 FIFA 청소년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협회의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7 개 경기장에서 차질없이 경기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언론과 국민의 협조 

체재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한다.  

2008 북경 올림픽 본선의 남녀 대표팀 출전권을 획득하며, 6 월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U-20 

대회에서도 8 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가. 국가대표팀 

7 월 7 일부터 7 월 29 일까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 개국이 공동개최하는 

2007 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함 

나. 올림픽팀 

2008 년 북경에서 열리는 올림픽 본선진출을 위한 출전권 확보  

다. FIFA U-17  

국내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로 큰 세계대회인 U-17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8 강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함 

※ 2007 FIFA U-17 월드컵 사업개요 

1) 경기장 : 수원, 울산, 천안, 광양, 창원, 제주, 수도권 1 곳 등 7 개 지역. 

2) 참가팀 : 아시아 4 개국, 아프리카 4 개국, 북중미 5 개국, 남미 4 개국, 오세아니아 1 개국, 유럽 5 개국, 주최국 포함 총 24 개국 참가 

3) 기간 : 8 월 18 일 ~ 9 월 9 일 

 

라. 남자 청소년 대표팀 

6 월 22 일부터 7 월 12 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에서 8 강 이상 성적을 목표로 

함 

마. 각급 여자대표팀의 우수 성적 확보 

1) 여자 올림픽팀의 본선 진출권 확보  

2) AFC 여자 U-19 선수권과 AFC 여자 U-16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함 



 

4. 우수 지도자 육성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지도자 강습회의 체계적 운영 

1) AFC A 급(KFA 1 급)은 연 1 회에서 연 3 회(1 월, 6 월, 11 월 등 )로 대폭 확대 실시하여 대회 

일정 중복으로 인해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2) AFC B 급은 연중 4 회 실시하고 C 급은 연중 12 회 실시함.  

3) KFA GK 1 급은 1 회(1 월) 실시하고, GK 2 급은 2 회(7 월과 11 월) 실시할 예정. 

나. P 급 강습회의 내실 있는 운영 

1) P 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FC 에 직접 가서 강습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 실시토록 함. 강습회 1 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24 명을 엄선하여 2006 년 

12 월 3 주, 2007 년 6 월 3 주, 2007 년 12 월 3 주 등 총 9 주에 걸쳐 연중 실시함.  

2) 2007 년 6 월의 3 주 교육은 독일 등 해외에서 파견 교육할 예정. 

다. 지도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강화 

1)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12 월에 국가대표팀 감독, 해외 유명 전문 

강사 등 초청하여 세미나 형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2007 년에는 3 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선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위주의 보수교육을 최초로 실시함. 동계기간에 지도자들이 전지 훈련지로 

주로 활용하는 울산, 광양에 직접 찾아가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1 개 강습회 당 100 명 내외의 

3 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1 박 2 일에 걸쳐 총 2 회 실시할 예정임.  

라. 지도자 해외 연수 확대 

1) 2006 년 지도자 현장 설문 결과 지도자의 해외 연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협회는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50 명의 우수 지도자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함.  

2) 산간벽지 축구팀, 농어촌 지역 축구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50 명의 지도자 초청 해외 연수를 별도로 실시함.  

 

5. 우수 심판 육성 

가) 심판 강습회의 대폭 확대 



 

1) 2006 년은 6 월과 12 월에 6 개 도시에서 약 750 명의 심판을 육성하였으며, 2007 년에는 16 개 

시도협회별로 신인 심판 강습회를 확대 실시하겠음. 2007 년에는 약 1,000 명의 신인 심판 육성을 

목표로 함.  

2) 2007 년도에는 시도협회에서 최소 30 명 이상의 강습회 참가 희망자를 모으고 교육장소를 

제공할 경우, 언제든지 심판 강사를 파견하여 연중으로 실시하는 심판 강습회가 되도록 하겠음. 

이 경우, 강습회 참가자는 해당 지역에서 강습회에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나) 우수 심판 해외 연수 실시 

1) 우수 심판과 강사 육성을 위해 약 20 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영국, 이탈리아 등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축구 선진국의 우수한 심판 프로그램을 배우도록 함. 

다) 심판 관련 웹사이트 구축 

1) 심판 보고서, 심판 감독관 보고서, 심판의 평점, 심판 활동 수당 지급 등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심판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음.  

2) 이를 통해, 심판 관련 모든 증명서 발급이나 심판 개인의 자료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음. 

라) 신인 심판의 활용 강화 

1) 시도협회와 연계하여, 강습회 횟수를 늘려 매년 육성되는 신인 심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주 5 일 근무시대에 맞춰, 본인의 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말에 실시되는 초중고 

주말리그나 유소년 클럽리그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6. 시설 인프라 확충 

천안, 창원, 목포의 축구센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전국의 14 곳에서 건설중인 

축구공원 공사가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가. 축구 센터 



 

천안, 창원, 목포 등 3 개 축구 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축구장 등 

전문시설의 경우 올바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함. 천안의 경우, 연내에 인조 3 면과 

천연 2 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며, 창원과 목포는 2008 년 12 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나. 축구 공원 

1) 부산 기장, 인천, 울산 울주, 강릉, 가평, 청주, 익산, 서귀포, 경주, 포천 등 10 개 지역은 

인조구장 3 면과 풋살구장 1 면이 포함되는 축구 공원의 완공을 추진함. 이중 울산 울주, 서귀포, 

경주 등 3 곳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는 2008 년 12 월 완공을 목표로 함.  

2) 부지 매입비가 높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한 곳에 3 면을 짓는 대신, 1 면씩을 3 곳에 

분산하여 추진하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함.  

3) 대구에서 포기한 1 면의 비용인 6 억 5 천만 원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경북 안동에 4 억 원을 

지원하고, 대전 동구에 2 억 5 천을 지원키로 결정함. 경북 안동은 3 면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대전 동구는 1 면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예정임.  

다. 축구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1) 3 개 축구센터와 14 개 축구공원의 건립 후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운영의 통일적 기준 마련, 공동 프로그램 개발, 통합 마케팅 등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함. 

2) 대한축구협회, 체육진흥공단,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외부 전문 기관 용역 등을 통해 

축구센터나 축구공원이 완공되는 2008 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함. 

라. 인조잔디 인증제 시범 실시 

1)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443 개 학교인조잔디 사업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 예정인 인조잔디구장의 

올바른 건립을 유도하고, 건립 후에도 양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FIFA 기준에 준하는 인조잔디구장을 

테스트를 하고 우수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하는 ‘KFA 인조잔디구장 인증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임.  

3) 2007 년 시범 적용 후 사업 성과가 있을 경우, 체육진흥공단 등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7. FA 컵 활성화 

가. 연중대회 방식 실시 강화 

1) 2006 년에 FA 컵을 연중대회 방식으로 실시하여 언론과 축구팬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어, 

2007 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임. 

2) 결승전의 경우, 축구팬의 흥미 강화를 위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추진함. 

나. FA 컵 예선전 참여팀 확대 

1) FA 컵 32 강전 진출팀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FA 컵 예선전의 참가팀 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함. 

2) 2007 년에 출범하는 K3 리그의 경우, 연중리그를 통해 우수팀이 선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FA 컵 예선전 출전권 부여를 검토 중임. 

다. FA 컵의 홍보 강화 

1) 사업국을 중심으로 방송국과 협의하여 FA 컵의 TV 중계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함.  

2) 홍보국을 중심으로 매 라운드 별 대진추첨 시, 경기 결과 홍보, 4 강전 미디어 데이 등을 

실시하여 언론에 보다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 

3) FA 컵 상금은 2006 년도와 동일하게 우승 2 억 원, 준우승 1 억 원, 3 위 2 팀 각 5 천만 원, 

페어플레이 1 천만 원 등 총 4 억 1 천만 원을 지원함. 

 

8. 시설 인프라 구축 

1) 축구센터, 축구공원 건립에 따른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2) 유소년 대회용 잔디운동장 확보 위해 서울, 수도권 지역 운동장에 협회가 관리하는 인조잔디 

포설 추진. 

3) 효창운동장 리모델링 및 효과적 운용을 서울시에 건의. 

4) 날로 늘어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제도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9. 여자축구 활성화 

가. 여자축구 세미프로 리그 시범 실시 

1) 대교, 충남 일화, 현대 제철, 서울시청 등 4 개 팀이 참가하는 여자축구 세미프로 리그를 

4 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새로이 창단되는 여자 상무 실업팀은 하반기 리그에 참여할 

예정임. 

2) 연말에 전기 리그 우승팀과 후기 리그 우승팀 간의 챔피언 전을 계획하고 있음. 

나. 유소녀 클럽축구(U-12)와 초등리그 활성화  

1) 2006 년에는 중부권역 6 개 팀, 경북권역 4 개 팀, 경남권역 4 개 팀 등 총 14 개 팀이 참가하여 

초등부 여자축구리그를 실시했음. 

2) 2007 년에는 여자유소녀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생활축구연합회와 연계하여 

유소녀 클럽대회 신설을 추진함. 

다. 여자대학생 클럽축구대회 

1) 2006 년에 서울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6 개 대학의 여자 

대학클럽축구팀들이 참여하는 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2) 2007 년에는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여자대학생 클럽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여자대학교의 

축구붐을 조성하고, 나아가 여자대학축구팀의 창단을 유도함. 

라. 여성 클럽부 대회 개최 

1) 2006 년에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의 6 개 권역에서 총 24 팀이 참가하여, 여성 클럽대회를 

실시했음. 

2) 2007 년에는 권역 및 참여팀의 확대를 통해 성인여자부터 축구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온 

가족이 축구를 즐기는 축구문화보급의 일환으로 활용함. 

마. 여자 선수 인력 인프라 확충 사업 실시 

1) 여자 청소년을 위한 AFC 대회는 U-16 과 U-19 의 2 개 대회임. 

2) U-18 선수 육성을 위해 한중일 국제 교류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7 년 7 월에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  

3)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한 월드컵 잉여금 중에서 여자 선수 인력 인프라 확충 사업 목적으로 

3 억 원을 지원받아 U-18 한중일 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임. 



 

9. 아마축구 활성화 

아마 축구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점차 축소하고 리그 대회를 확대 실시한다. 유소년 클럽 리그와 

프로 유소년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팀과 협조 체계를 이룬다. 

가. 전국대회의 점차적인 축소와 리그대회의 확대 실시 

1)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수업 결손이 많은 전국대회의 경우, 초등과 중등은 우선적으로 

점차 축소하고 리그대회를 확대 실시함. 

2)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 축소와 리그대회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함.  

3) 월드컵 잉여금으로 지원되는 초중고 리그대회의 전환사업은 2010 년을 목표로 함. 

2010 년 이후에는 전국대회는 방학 중에만 실시하며 학기 중에는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축구하는 리그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함. 

나. 유소년 클럽 리그의 활성화 

1) 2006 년에는 14 개의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유소년 클럽 리그를 실시하였으며, U-12 

69 팀, U-15 17 팀, U-18 56 팀 등 총 142 팀이 참가하였음. 

2) 2007 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범 지역을 18 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참여팀 수도 U-12 

80 팀 이상, U-15 30 팀 이상, U-18 60 팀 이상 등 총 170 팀 이상으로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음. 

다. 프로 유소년 클럽팀 운영의 활성화 

1) 프로 유소년 클럽팀의 현황 : 14 개 K 리그팀 중 9 개 프로팀이 유소년팀 보유 중.  

구분 육성반 (인원 및 등록팀) 보급반 (인원) 
훈련횟수 

육성반/월회비 보급반/월회비 

부산 아이파크 U12 : 20 명(클럽) / U15 : 20 명(신라중) 
U12 : 320 명 / 

U15 : 320 명 
주 4 회 주 1 회 / 3 만원 

전남 드래곤즈 

U12 : 30 명(광 양제철남초) / 

U15 : 33 명(광양제철중) / 

U18 : 29 명(광양제철고) 

U12 : 60 명 매일 방과후 주 2 회 / 1 만원 

전북 현대 U12 : 26 명(클럽) / U15 : 14 명(클럽)  주 4 회  

포항 스틸러스 

U12 : 25 명(포철동초) / 

U15 : 37 명(포철중) / 

U18 : 32 명(포철공고) 

U12 : 210 명 매일 방과후 주 2 회 / 5 만원 

울산 현대 U15:40 명(현대중) / U18:16 명(현대고) U12 : 1,000 명 주 5 회 주 2 회 / 없음 

FC 서울  U12 : 500 명  주 1 회 / 4 만원 



 

성남일화  U12 : 80 명  주 2 회 / 3 만원 

인천 유나이티드 U12 : 25 명 U12 : 70 명 매일 / 20 만원 주 2 회 / 7 만원 

수원삼성  U12 : 100 명  주 2 회 / 무료 

 

2) 경남 FC 는 2007 년에 U-12 유소년 클럽팀 창단을 계획하고 있음. 

3) 프로연맹에서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각 구단에게 지원할 때, 유소년 클럽축구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단에 한해 지원할 예정임. 

4) 프로연맹은 각 구단에서 유소년 클럽팀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그 구단의 유소년 클럽 출신 

선수 중 매년 4 명에 한해 드래프트 선발 방식과는 관계없이 우선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모든 구단이 실질적인 유소년 클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라. 우수 축구 유망주 해외 유학 프로그램 다변화 

1) 2003～2005 년 프랑스, 2006 년 브라질, 포르투갈에 이어, 2007 년에는 축구 유망주 해외 유학 

대상 국가를 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추진함 

2) 우수 축구 유망주 해외 유학은 1 곳당 선수 3 명, 지도자 1 명을 원칙으로 2 곳에 실시할 

예정임. 

마. 대학축구의 리그제 및 1,2 부제 도입 준비 

1) 초등리그부터 프로축구까지 모든 연령대별로 리그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축구만 

토너먼트 방식의 단일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2) 대학연맹과 협의하여, 2008 년 도입을 목표로 대학축구의 대회 방식을 리그제로 전환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1,2 부제로 도입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토록 함. 

 

10. 군 축구 활성화 

여자 상무축구단 창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군 축구대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국방부와 협조체계를 이룬다. 방위산업체의 축구팀 창단을 독려하고, 이들 팀들이 리그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가. 여자상무축구팀 창단 



 

1) 문화관광부, 국방부와 협의하여, 협회는 여자학교 인조잔디사업에 편성된 20 억 원을 

여자상무축구팀의 숙소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국방부는 부사관 신분을 보장하는 

여자상무축구팀을 창단하여 여자 실업대회에 참여토록 함.  

2) 여자상무축구팀 창단을 통해 여자연맹은 여자세미프로리그 출범을 추진함. 

나. 군 축구 대회의 지속적 운영 

1) 2006 년에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 군별로 참모총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음. 육군은 18 팀, 

해군은 10 팀, 공군은 19 팀이 참여했음.  

2) 2007 년에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 축구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군 축구팀 창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다. 방위산업체 축구팀의 창단 유도 

1) 축구선수가 군복무를 하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무 44 명, 경찰청 23 명에 불과하여 

매년 35 명 내외의 선수만 혜택을 보고 있음. 

2) 협회의 코니그린컵이나 FA 컵에 출전하고 있는 신우전자, 여수 아이엔지넥스, 봉신 등과 같은 

방위산업체 축구단을 내셔널 리그나 K3 리그에 가입토록 유도함. 

3) 그 외에 생활축구연합회의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우수 방위산업체직장축구회를 

대한축구협회의 K3 리그에 등록토록 유도하겠음. 

 

11. 행정력 강화 

가.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체계화 

1) 다음 연도의 부서별 및 사업별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며, 편성된 예산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 

2)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협회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의 

운영을 검토하겠음. 

3)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및 내부 감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 2 회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나. 리그대회 정착을 위해 행정지원 강화 



 

1) 초중고 학원축구 리그대회의 정착을 위해 16 개 시도협회에 행정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 

계획을 수립함. 

2) 시도 협회 상근 직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최소 2 회 이상 업무연수를 실시하겠음. 

다. 규정 개정의 완성 

1) 개정된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16 개 시도협회와 각 연맹의 정관을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음. 

2) FIFA, 대한체육회 등 상급단체의 바뀐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의 제반 규정을 수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히 16 개 시도협회와 연맹에 전달하겠음. 

라. ‘KFA 기술보고서(가칭)’ 발간 

1) 그동안 기술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왔으나, 현장 지도자들의 인터넷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월간지 형태로 검토하게 되었음. 

2) 일선 지도자들이 원하는 최신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경기결과분석이 포함되는 기술보고서 

기능과 바뀐 규정의 전달, 협회의 각종 정책을 설명과 축구관련 지식 등이 포함되는 ‘KFA 

기술보고서(가칭)'을 매월 발간하겠음. 국가대표경기나 프로축구에 비해, 축구경기소식이나 팀 

홍보가 부족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K3 리그, 내셔녈리그 등의 경기나 팀 홍보가 보다 많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직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 FIFA, AFC, 각국 협회와 해외유명축구클럽 등과 교류가 많아 국제 외교 전문인력 육성을 

필요로 하는 축구협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대학 및 기관 파견 교육, 국외 어학 연수 등의 

‘KFA 축구 외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함.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포츠외교인력 전문성배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대학 파견, 해외 어학 연수, 

국내 대학 파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사단법인화 이후, 정부 행정조직 못지않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업무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맡은 직무 및 직급에 따른 국내 대학 및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함.  

3) 직원 자질 개발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자기 개발비를 현실화함. 

 

 

 



 

12. 축구인 복지재단 설립 

축구 원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분과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우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축구 원로 중 생활이 어려운 축구인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 

선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축구 원로를 돕는 복지 부분과 선수를 돕는 장학 부분 등 2 개 부분으로 대상을 선정함. 

다. 기본자산을 10 억원 이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OB 축구회와 협의하여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함. 

 

 

 

 

 

 

 

 

 

 

 

 

 

 

 

 



 

* 각 기수별 기준 : 1월 1일~12월31일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9기) 2014년 (10기) 2015년 (11기) 2016년 (12기) 2017년 (13기) 

사업수익 79,731 79,362 62,181 69,946 78,739 

중계료수익 8,000 9,218 9,217 7,977 5,507 

입장료수익 9,324 2,250 1,689 3,399 3,030 

후원사수익 27,998 28,573 28,254 29,252 33,363 

광고/임대수익 365 241 258 294 173 

보조금수익 8,639 14,579 4,118 9,148 15,087 

복표수익 22,833 19,855 14,351 14,789 16,996 

등록료수익 1,017 997 880 1,506 919 

기타수익 1,556 3,649 3,415 3,581 3,664 

사업비용 78,304 78,776 73,793 73,609 76,862 

교육비 2,151 2,643 1,915 1,502 1,843 

파견비 7,310 10,001 5,337 6,212 5,853 

지원금 6,072 6,292 11,165 9,568 6,771 

훈련비 12,538 9,954 11,608 12,186 12,806 

대회운영비 29,727 26,649 23,045 21,959 27,574 

일반업무지원 17,161 18,833 16,587 18,467 17,896 

시설유지비 등 1,048 1,398 1,316 1,118 1,223 

자산감가상각 2,298 3,007 2,820 2,597 2,895 

사업이익 1,427 587 -11,611 -3,663 1,877 

사업외수익 610 559 562 365 320 

이자수익 596 485 554 359 316 

외환차익 6 34 2 5 4 

자산처분이익 등 9 41 6 - - 

사업외비용 66 26 101 114 200 

외환차손 24 23 1 13 99 

자산처분손실 등 42 3 101 101 101 

당기순이익(손실) 1,971 1,120 -11,150 -3,412 1,998 

 


